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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





��������양대노총은 27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 노동자 민족자주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제를 밝히며 양대노총의 공동 실천을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창하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했지만, 불과 3년 만에 남북관계는 최악의 단절 상태”라며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분단체제의 해체와 냉전체제 극복은 민족의 염원”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말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3년 전, 우리는 평화의 봄이자 희망의 봄을 맞이했지만, 지금의 4월은 평화의 봄이 아닌 잔인한 절망의 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여 평화의 봄을 다시금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광화문에서 경복궁으로 자리를 옮겨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오는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4월 26일(월)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총 출신 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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